
●숲전체가천연기념물강진동백림

봄이오는길목,강진백련사동백림을

찾았다. 3㏊숲에지름20~30㎝,평균키

7m의 동백나무 1500그루가 군락을 이

루고있다. 숲 가운데서면하늘을가릴

정도로울창하다.동백사이사이붉가시

나무, 후박나무, 굴참나무 등이 자라고

있다. 우거진숲사이로촘촘히땅에박

힌햇살이보석처럼빛난다.

붉디붉은화려한외모지만동백은의

외로 향기가 없다. 대신 향기보다 진한

꿀을품고있다. 그래서향기를쫓는곤

충이아니라몸집이작고부리가뾰족한

동박새가꿀을먹은뒤온몸에꽃가루를

묻혀수정을돕는다.나비나벌로수정하

는충매화는많지만동백같은조매화는

좀처럼 찾기 힘들다. 선인장, 유칼립투

스등이조매화에속한다.

동백은우리나라난온대수목을대표

하는나무로남해안과제주등지에서자

라지만숲전체가천연기념물로지정된

곳은흔치않다.문화재청국가문화유산

포털에등재된동백관련천연기념물은

강진백련사(제151호),광양옥룡사,나

주금사정등8개에불과하다.

●백련사동백림, 1400년대부터핫플

백련사 동백림이 천연기념물로 지정

된데는국내대표동백군락지라는상징

성과함께다산정약용과인연에따른역

사학술적 가치도 높기 때문이다. 동백

림에는종교의벽을뛰어넘은다산과백

련사혜장스님의우정도담겼다.다산은

강진유배생활 18년 중 10년을 강진만

구강포가보이는만덕산기슭다산초당

에서기거했다.

다산초당과 백련사거리는 1㎞남짓.

두사람은만날때마다학문을토론하고

시를지으며차를즐겼다. 깊은밤기약

없이찾아가도반가운사이였다고전해

진다.동백꽃우거진오솔길을같이걸을

땐무슨이야기를나눴을지둘사이우정

의깊이를헤아리기벅차다.

백련사동백림이언제조성됐는지정

확한기록은없다.다만조선시대문인인

성임(1421~1484)이시에 백련사동백

나무숲뛰어난경치를직접보지못해한

스럽다고 적은 것으로 보아 최소한

1400년대 이전부터 이미 지역의 핫플

(?)이었던것으로보인다.

동백꽃은경칩시작전피기시작해 3

월말지는것으로알려졌지만기후상태

에따라간혹 4월까지피어있는경우도

많다.백련사동백림의경우초록잎사귀

와장엄하기까지한붉은꽃봉오리의절

정을보기위한발걸음이3월부터4월까

지계속된다.

지난해이맘때백련사방문객수를보

면1~2월과6월이5000~7000명선에그

친반면3월1만2021명, 4월1만1877명

으로3월~4월까지동백의절정기였음을

짐작케한다. 5월에도 1만명이넘게방

문했지만 부처님오신날 관련방문인

것으로보는게온당할듯하다.

●사찰주변동백나무가많은까닭

강진의 백련사, 광양의 백룡사, 고창

의선운사등에는사찰주변에동백림이

울창하다는공통점이있다.

사찰, 궁궐 같은 목조건물의 가장 큰

적은불이다.화재를막기위해사찰에선

단오절기에맞춰소금단지를공양했다

고한다. 일년중양기가가장강하다고

하는단옷날올리는소금은바다에서채

취하는만큼물의기운으로받아들여졌

다.

선인들은소금공양과함께동백나무

를심었다. 나무의성질자체가불에약

한데어떻게나무로불에맞선다고생각

했을까. 이유가있다. 나무중불에유독

강한나무가바로동백나무다.동백은불

을만나면가지에서거품이일고늘푸른

나무답게 한겨울에도 싱그러운 초록빛

잎이무성하다.그만큼수분을머금은잎

이불의확산을지연시켜주기때문이다.

●백련사품어안은만덕산서힐링을

백련사는 강진 만덕산(해발 408m)

중턱에자리잡고있다. 신라시대산이

름을딴만덕사였다가고려희종 7년부

터 백련사로 불리며 현재에 이르고 있

다.백련사에서다산초당으로이르는오

솔길을걷다보면앞은산이요뒤는바다

다. 시선닿는곳이동백으로둘러쌓여

있다. 경치가 수려하다. 만덕산은 야생

차밭이많아다산(茶山)이라불렸을만

큼초록빛천지다. 정약용호도이때부

터자연스레다산이됐다.

동백꽃만큼 아름다운 다산과 혜장스

님의우정이녹아있는오솔길은마치부

처님손금처럼오밀조밀하다.백련사에

서다산초당까지이어지는오솔길은 40

분정도걸린다. 왕복코스인 우정길은

강진백련사~일주문~해탈문~동백숲~해

월루~다산초당으로왕복2㎞다.봄햇살

가득한 3월. 툭, 투둑 툭떨어지는동백

꽃잎이양탄자처럼붉게깔린오솔길을

걸으며힐링의시간을가져보기바란다.

강진=김윤복기자

9
2023년 3월21일 화요일

강진

동백나무는 꽃을 세 번 피운다. 한

번은나무에서, 또 한번은땅에서, 마

지막은우리마음에핀다.꽃이나무에

매달린자체도아름답지만바닥을붉

은융단처럼장식할땐더장관이다.

꽃잎하나하나가날리는다른나무

와 달리 동백은 통꽃 전체가 떨어진

다.그래서꽃망울을터뜨릴때의예쁜

다른꽃들과달리동백은낙홍의순간

에아름다움이극에이른다. 편집자주

3㏊키7m 1500그루군락

동백꽃최대매력은 낙홍

땅에떨어져보석처럼반짝

강진군백련사자생동백림

1400년이전부터지역 핫플

다산인연천연기념물지정

툭 투둑…백련사오솔길 동백꽃落紅 장관

강진백련사동백림숲길에동백꽃이활짝피었습니다.동백은세번꽃을피운다고합니다.나무에서한번,땅에떨어져서또한번,우리의마음속에서마지막세번째꽃을피워

낸다죠?. 3월봄이오는남녘으로동백꽃마중떠나볼까요. 강진군제공
백련사대웅전

강진백련사경내

백련사탑인근에떨어진동백꽃

낙홍


